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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팍도사� 출연자� 성격분석� 다섯번째� 내향난초� 기질입니다.

�

내향난초� 기질의� 사람� :� 권상우,� 배철수,� 이외수,� 장미란,� 장영주(사라장),� 최민수

�

내향난초� -� 자발적인,� 예술적인,� 편의적인,� 자유로운,� 융통적인

도구를� 능숙하게� 잘� 다루며,� 기술적� 재능을� 활용해� 절제된� 미를� 발휘한다.

절제된� 멋을� 발휘한다.

지금� 현재를� 사는� 사람이며,� 어떤� 상황에서든� 유연하게� 적응한다.

자율적으로� 일하는� 것을� 좋아한다.� 규제가� 많은� 환경에서는� 스트레스를� 많이� 받는다.

조용하고� 말수가� 적으며,� 자유가� 많이� 보장되는� 환경을� 좋아한다.

세상을� 관망하며� 느긋하게� 바라보는� 스타일이다.

자율적으로� 일하기� 좋아하며� 구속받는� 것을� 싫어한다.

팀으로� 일하기보다� 독자적으로� 일하기� 좋아한다.

말을� 간단하게� 한다.

복잡한� 상황을� 간단하게� 정리해서� 처리하는� 경향이� 있다.

적은� 노력과� 적은� 에너지를� 사용하여� 효율적으로�� 처리한다.

음악,� 예술,� 조각� 등� 순수예술� 분야에� 재능을� 가진� 사람이� 많다.

일을� 할� 때� 시각,� 청각,� 후각,� 미각,� 촉각의� 오감을� 활용하는� 것을� 좋아한다.

남자들� 중에는� 따뜻한� 심성을� 가졌지만,�과묵한� 반항아들이� 많다.

권상우�-� 영화배우

단순하고�간단명료한� 화법을� 구사하는�내향난초� 기질



불의를� 보고� 참지� 못하고� 선생님께� 직선적으로� 표현했던� 과거

�

�



배철수�-� 방송인,� 가수

난초� 기질은� 현재를� 사는� 사람이다.

과거는� 이미� 지나갔고,� 미래는� 아직� 오지� 않았으며,� 중요한� 것은�지금�현재이다.



구속을� 싫어하고� 자유를� 추구하는� 자유로운� 영혼



인위적인� 삶을� 거부하고� 자연스러운� 삶을� 추구하는� 난초기질

이외수�-� 소설가



젊은� 날� 춘천거지라는� 별명으로� 히피로� 살았던� 소설가

�

�

장미란�-�� 역도선수



�

�



장영주�-� 바이올리니스트

바쁜� 일정� 가운데� 살아가지만,� 언제나� 마음은� 자유를� 갈망한다.

그런데,� 막상�자유시간이� 주어지면� 무엇을� 해야할지� 막막해� 고민이다.

줄리아드� 음대� 복도에� 있는� 자판기의�먹을� 것이� 좋았던� 어린� 소녀



그냥� 음악이� 좋고�즐거워�하는� 사람.�억지로� 하는� 것은� 아무런� 소용이� 없다고� 거듭� 강조�



자신은� 유명한� 사람,� 천재� 음악가로� 불리는� 것� 보다� 그냥� 음악가로� 불리는� 것이�편하고�

좋다.

�

�



최민수�-� 영화배우,� 탤런트

가장� 자연스럽게,�느리지만� 자연의�일부가� 되어� 자연을� 음미하며� 살고� 싶은� 사람

다른� 사람으로부터� 구속� 받기도� 싫고� 다른� 사람을� 구속하기도� 싫은�자유로운� 영혼�

�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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